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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에 대한 이해 



畜 畜 

畜 = 畜 + 畜 
畜 = 畜+畜+畜 



가축분뇨 문제/현황 

연도 발생량 
자원화 물량 정화방류 

해양배출 기타 
소계 퇴비 액비 농가 환경부 

2005 
41,846 
(100%) 

34,345 
(82.1) 

32,661 
(79.3) 

1,149 
(2.7) 

1,407 
(3.4) 

2,784 
(6.7) 

2,745 
(6.6) 

565 
(1.4) 

2006 
43,915 
(100%) 

36,254 
(82.4) 

34,904 
(79.4) 

1,300 
(3.0) 

1,473 
(3.4) 

3,039 
(6.9) 

2,607 
(5.9) 

592 
(1.3) 

2007 
45,145 
(100%) 

37,574 
(83.2) 

35,780 
(79.3) 

1,794 
(4.0) 

1,508 
(3.3) 

2,871 
(6.4) 

2,019 
(4.5) 

1,173 
(2.6) 

2008 
41,743 
(100%) 

35,207 
(84.3) 

32,912 
(78.8) 

2,295 
(5.5) 

1,184 
(2.8) 

2,907 
(7.0) 

1,460 
(3.5) 

985 
(2.4) 

2009 
43,702 
(100%) 

37,396 
(85.6) 

34,742 
(79.5) 

2,654 
(6.1) 

1,199 
(2.7) 

2,973 
(6.8) 

1,180 
(2.7) 

955 
(2.2) 

<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, 2009, 농림수산식품부> 



가축분뇨 문제/현황 

<축종별 자원화 현황, 2008, 농림수산식품부> 

축종 
사육 
두수 

년간 
발생량 

% 

자원화 물량 
정화 
처리 

공공 
정화 
(환경
부) 

해양 
배출 

기타 
소계 퇴비 액비 

소, 말 2,901 18,413 44.1 18,4123 18,298 115 - - - - 

돼 지 9,087 16,511 39.6 10,206 8,026 2,180 1,184 2,677 1,460 984 

닭, 오리 130,297 5,707 13.7 5,707 5,707 - - - - - 

기타가축 15,985 1,112 2.7 1,112 1,112 - - - - - 

계 158,270 41,743 100 35,438 33,143 2,295 1,184 2,677 1,460 984 

비율 100,0 - 84.3 78.8 5.5 2.8 7.0 3.5 2.4 



가축분뇨 문제/현황 

○ 2012년 이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전면 중단 

0 



양돈분뇨의 적정관리 



분뇨 

분뇨혼합 

고액분리 

뇨,세척수 

분 

자원화 

정  화 

퇴비화 

액   비   화 

깔 집 축 사 

발 효 증 발 

화 력 건 조 

안   정   화 

에너지, 액비이용 

활성오니법 

톱밥토양여과 

살수여상법 

산 화 지 법 

3단저류조 

발          효 

하우스건조 

발          효 

○ 가축분뇨 관리방법 



○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

   - ｢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정(‘07. 9. 28 시행) 

      ‘환경친화축산농장’ 지정제도 도입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강화  

     - ‘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, 양분총량제 추진 검토  

     -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(‘07. 3. 28 시행),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도입  

     -  농지법 개정(‘07. 7. 4 시행), 농지내 축사 진입 용이, 주변환경과 

       조화되는 깨끗한 축사 조성 필요성 부각  

      - ｢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｣ 마련 및 ｢축산자원순환과｣ 신설  

       ‘05. 9월 ｢자연순환농업팀｣ 구성·운영, ‘06. 6월 ｢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｣   

       마련·추진  

   - ‘07. 2. 9 축산자원 및 친환경축산 업무를 포괄하는 축산자원순환과 신설 

   - ’09년 축산정책과에 소속  



○ 자원화 

  -  공동자원화  

    ☞ 퇴비화, 액비화 

  -  개별 농가 자원화 

    ☞ 퇴비화, 액비화 

  -  기존 농축협, 법인 퇴비화 시설 위탁 

  - 에너지화 

○ 정  화  

  -  공공처리시설 위탁  

  -  양돈규모에 따라 선택 : 30톤/일 기준 



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방안 



○ 2009년 분뇨 발생량은 4,370만톤, 돼지 분뇨가 1,750만톤으로 40% 차지 

  - 한육우 2,430천두/1,215만톤     -  젖소  446천두/614만톤 

  - 돼지   9,580천두/1,750만톤     -  닭   119,784천마리/525만톤  

  - 기타가축  169만톤 

  ※ 발생량 : 2007년 4,142만톤에서 2008년 4,174만톤으로 1% 증가 

연간 발생량 
(천톤) 

자원화 물량 개별농가 

정화방류 

공공처리장 

정화방류 
해양배출 기타 

퇴비 액비 

43,702 

(100%) 

34,742 

(79.5%) 

2,645 

(6.1%) 

1,199 

(2.7%) 

2,973 

(6.8%) 

1,171 

(2.7%) 

964 

(2.2%) 

가축분뇨 자원화 실태 

<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('09년)> 



가축분뇨 자원화 실태 

○ 퇴액비 생산 측면 

  - 불량한 품질의 가축분 퇴비의 생산 판매, 액비는 악취문제, 품질 불균일성 상존 

  - 퇴액비 중 구리, 아연 등 특정광물질 과다함유 문제 

○ 퇴액비 품질관리 및 사용기준 측면 

  - 부숙도 판정기준 미확립으로 양질 퇴액비 생산유도 및 사후관리 애로 

○ 퇴액비 유통 이용 측면 

  - 부산물비료 업체 난립 및 과당 경쟁 

  - 액비유통센터 운영실적 미흡 

  - 퇴액비 사용 경종농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수단 미흡 

○ 관련 정책 및 제도 측면 

  -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관리 부실 

  - 정책의 중점이 축산농가 위주로 되어 있어 경종농가 입장 반영 소홀 

  - 현행 비료공정규격으로는 가축분뇨 퇴액비 확대 보급에 애로 



자연순환농업은 특정 자재의 사용 또는 특정농법에 한정되지 않고 “자연계 

물질순환의 균형”을 추구하는 모든 농업을 포함. 

구체적으로는 가축분뇨 퇴ㆍ액비 등 유기질 자원을 토양에 환원시켜 토양

을 건전하게 유지,보전 하면서 농업생산성을 확보코자 하는 농업 

가축분뇨 퇴액비 

가축
생산 

작물
생산 

지력증진/토양개량 화학비료 저감 

농약/제초제 저감 친환경 사료생산 

• 고품질 안전 축산물생산 

• 분뇨자원화 

• 고부가가치 창출 

축산업 

• 흙과 물의 정화 

• 깨끗한 농촌경관 

• 휴식/정주 공간 

환경 

•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

• 생산비절감, 수량확대 

경종농업 

○ 자연순환농업 개념 



경종과 축산이 함께하여 생태를 보전하는 

 자연순환농업 구현 

교육 ·홍보 강화 
양질의 퇴·액비 

생산 제도 개선 

분뇨처리 시설  

지원사업 개선 

퇴·액비 유통 및  
이용체계 개선 

 품질균일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·액비 생산기반 구축 

 전문화된 유통조직 양성화로 지역 순환농업 활성화 

 경종 · 축산농가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 

기본방향 

사업목표 

40% 

’04 ’13 

31.8% 

퇴액비 시용경작지 

2.5% 

’04 ’13 

2.2% 

  토양 유기물 함량 

자연순환농업 추진계획  



○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 

1.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지원 

 ■ 공동자원화 시설 확대, 우수지자체 선정, 자원화 시스템 평가, 해양배출 

    감축대책 마련, 양분총량제 시범사업 실시 등 

2. 양질의 퇴액비 생산 위한 제도개선 

 ■ 비료공정규격 개정,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 마련, 퇴비 품평회 개최 등 

3.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개선 

 ■  퇴액비 유통 우수조직 육성, 살포장비 지원 확대,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

     자금 지원 등 

 ■  민간전문업체 유통참여 유도, 자연순환농업 협의체 구성, 운영 

4.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처 확보 등 이용 확대 

 ■  청보리 재배확대, 시범초 운영, 경종농가 참여 캠페인 등 



 -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(연간 2만톤 이상) 중 감축 노력 및 자원화 계획이 수립된  

   지역에  집중, 우선 설치  

  ※ ‘08년 25개 시,군에서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을 신청하였으며, 이중 2만톤 이상   

     해양배출 시,군은 11개소임  

 - 공동자원화시설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규모(1000~2000두)의 해양배출  

  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식 지원 추진  

  ※ 기존 개별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우선 활용토록하고, 잉여물량 처리, 해양배출   

    농가 중 미참여 농가는 자금지원 배제  

  ※ 2천두 이상 농가는 반입 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 참여  

 - 2009년 사업부터 지원조건 개선 : 30억, 보조 80%, 융자 20% 

 - 2007년 선정 : 5개소             - 2008년 선정 : 15개소 

 - 2009년 20개소 추진              - 2010년 17개소 추진 

 - 2011년 12개소 추진(경남북 6개소) 

○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 



사업 
년도 

완공, 정상가동 공  사  중 인허가 준비 등 

’07년 
(5개소) 

5개소 : 횡성, 진천, 김제,  
      영광, 제주 

    

’08년 
(14개소) 

8개소 : 철원, 홍성, 순창, 
      함양, 거창, 제주2,  
      서귀포 

6개소 : 이천, 안성, 청원,  
      부여, 담양, 무안 

  

’09년 
(20개소) 

1개소 : 예산 

16개소 : 안성, 연천, 음성,  
   공주, 연기, 논산, 남원,   
   군산, 정읍, 익산, 무안,  
   창녕, 합천, 하동, 밀양,  
   서귀포 

3개소 : 포천, 나주,  
      함안(포기) 
※민원발생 등으로 
  사업추진 지연 

계 14 22 3 

○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추진상황(09.12.현재) 



’10 ’13 

3개소 

100개소 

’20 

15개소 

’09 ’13 

환경부 

농식품부 

40개소 

6개소 

76개소 

18개소 

총 46개소 

총 94개소 

`13년까지 에너지화 시설 15개소 설치 : 270만kW 전기 생산 (9천여 농가/한달 사용)  

○ 가축분뇨 에너지화 

※ 2010년 시범사업 3개소 : 정읍, 영광, 제주 
※ 2011년 3개소 추진 계획 



















○ 기술개발 - 농촌진흥청 자연순환농업연구사업단 

                 -  2007~2011, 5년, 년 20억 

■ 가축분뇨 발생량 및 주요성분 재설정  

  - 한우/ 젖소 / 돼지 / 닭 / 젖소, 돼지 세정수 

■ 가축분뇨 자원화 및 고품질 퇴액비 제조기술 개발 

  - 맞춤형 퇴비 / 액비화 기술 / 악취제어 기술 / 고액분리기 / 살포장비 

■ 논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기술 개발 

  - 퇴액비 시용 벼재배 기술 / 토양 및 쌀품질 / 액비이용 총체보리, 벼  

    작부체계 / 가축분퇴비 이용 기비 대체기술 

■ 원예작물에 대한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기술 개발 

  - 시설하우스, 액비, 작물 및 토양환경 / 노지고추밭, 사용기준, 양분 

    이용율 / 포도원, 액비, 사용기준, 토양물리화학성 / 퇴비시용량,  

    원예작물 수량 및 품질  



■ 사료작물 및 초지에 대한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기술 개발  

  - 사료작물, 비료이용효율, 이동경로 분석 / 논초지, 가축분뇨 이용 /  

    간척지, 양돈분뇨 이용 옥수수 생산 및 토양개선 

■ 가축분뇨 저농도액비를 이용한 수목재배 기술 개발 

  - 유휴지, 속성수 생장반응 / 간척지, 속성수 생장 반응 / 밤나무 재배지 /  

    광산 피해지 식생복원 및 우량 산림종자 생산 

■ 가축분뇨의 농경지 시용시 환경영향평가 및 모델 개발 

  - 토양특성 변화 양상 / 수질특성 변화 양상 / 미생물생태 변화 양상 / 

    퇴액비 중 항생제 잔류 / 축산용 항생제 식물체 흡수 / 지역 및 국가단위  

    양분수지 분석   



■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 현장모델 개발  

  - 유형별 적정 모델 개발 / 경진대화를 통한 벼재배 현장평가(10개소)  

   : 이천, 철원, 청원, 예산, 정읍, 순창, 영광, 경주, 영천, 창녕 

■ 양돈분뇨 경지순환 및 이용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

  - 공동처리장 운영개선 / 저농도 액비 벼 재배기술 / 저농도 액비 과수 및  

    시설채소 재배기술 / 골프장 잔디 재배 기술 / 골프장 잔디 전용비료 개발   



지속가능, 상생의 경축순환 



○ 경종-축산의 실질적 연계 

  - 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  

  - 같이 살자는 의식 

○ 농업, 축산의 패러다임 변화 

  - 안전한 유기농산물 요구 

  - 고품질 안전축산물 요구 

○ 자연생태계의 정상적인 순환 복원 

  - 식물-동물-토양의 순환 구조 복원 

○ 지역단위 ‚자연순환협의체‛ 

  - 이해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 

  - 축산/경종/재활용 업자/지자체/기술직 공무원/대학/시민단체  















 ▶ 畜畜畜 畜,  畜畜畜 畜 ◀ 

☞ 흐름을 읽어야 한다.  

  ▶ 가축분뇨는 자원화 / 화학비료 대신 퇴,액비 

☞ 같이 살아가는 지혜 

  ▶ 경종과 축산이 상호 존중, 협력, 신뢰관계 구축 

 - 축산과 경종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 

 - 불신이 하루아침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란 어려운 일,  

  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고 참고 견디는 자세 필요 

 - 가축분뇨는 좋은 자원이라는 인식이 이제 막 싹을 틔우려는 시점,  

   상품이 되지 못한 분뇨처리물의 유통, 적정량 이상의 퇴,액비를  

   토양으로 보낸다면 3년 뒤, 5년 뒤 지금보다 더 나빠진 여건으로  

  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  

 - 아무리 급해도,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제대로 처리하고 합법적으로  

   운용해야 한다 


